
2010년 4월 9일 (금) 계시 <나의 계명을 지켜라(100113)> 성지연 

안녕하십니까. 서울 충성교회 캠퍼스 성지연입니다. 

2010년 1월 13일 기도하는 중에 야고보서 2장 8절을 읽어보라고 하셔서 7번 읽은 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하나님의 말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나의 신부들이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지. 

나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나의 계명을 모두 나의 글에서 찾아볼지어다.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나를 본 자가 없느니라. 

내가 진정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천국의 가장 큰 법을 인생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니라. 깨닫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

다. 

모두 나의 계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머리에 가슴에 늘 새기고 다녀야 한다. 이것만큼은 외워야 하느니라. 

너희의 정신이 이를 늘 지니고 다녀야 극악한 사탄 마귀들이 가진 행패를 부려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처럼 또 그와 

함께하는 신부들처럼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신부들에게 이르노라. 

너희 모두는 서로를 사랑하라. 먼저는 근본으로 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만이 나의 신부들이다. 

아직 내 사랑 깨닫지 못한 자들은 내 눈물보고 제발이나 깨달아 다오. 

나의 극진한 사랑을 깨닫고 거듭난 내 사랑하는 신부들아. 

이제 서로를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 몸이 아픔을 느끼며, 너희 정신이 느끼고 너희 

몸을 아끼는 것같이 너희 앞에 있는 자에게도 그리 대해야 한다. 

천국에는 미움도 다툼도 시기도 질투도 교만도 모든 더러운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형제에게 그런 마음을 조

금이라도 가졌다면 모두 버릴지니라. 

그런 후에야 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너희 신랑의 부탁이라 생각하고 꼭 지켜라. 

사랑하여 보고 싶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한다. 

나는 내 영의 몸을 사랑하듯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도 너희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했기에 십자가의 고통을 견딘 것이다. 

너희 영의 몸의 구원을 위하여 그는 그의 육신을 희생 하였다. 

그 희생 앞에 너희의 작은 희생을 내세우지 말고 늘 겸손히 내 계명을 지킬 지어다. 

하늘나라 천국에서는 정말 서로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한다. 

이곳에서 그 체질로 만들어야 너희 영이 그렇게 성장되어서 그날에 나의 나라에 들어 올 수 있다. 

명심하여라. 결심하여라.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이후부터 반드시 하루에 늘 이 말씀을 상고하여라. 끝날 까지 지켜야 

할 나의 말이니라. 

나는 권능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사랑의 근본체이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